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멋있어 보이려고, 부모님의 영향 등 다양한 이유로 흡연

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세포나 조직 등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흡연의 위해성을 알고 평생 금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흡연

청소년 

흡연

언제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나이 만13세,

                매일 흡연하는 나이 만13.9세

왜 호기심! 호기심을 유발하는 담배 마케팅, 부모님의 흡연, 친구의 흡연 권유 

담배 

마케팅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이용 : 새로운 컨셉, 달콤한 맛의 담배 개발

청소년 공략 : 내일의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편의점 내 담배 광고

▶▸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꿈터 ◂◀

   
http://www.shinha.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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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과 3차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괜찮을까요?

 ■ 베이핑(vaping) 들어보셨나요?
   :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와 함께 등장한 용어입니다.

전자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풍부한 기체(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베이핑 트릭”
을 연습하고 자랑하거나, 트릭 경연 대회가 열리고 심지어 강의하는 영상들도 많아져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
다. “전자담배는 건강에 덜 해로워”, “마음껏 피워도 돼” 등 유투브로 인식이 퍼져 청소년들 사이에 새로운 문화로 
부상하여 청소년을 흡연자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될까요? 

연초담배를 줄이고 대체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 성분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수증기로 보이는 배출물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에어
로졸로 확인되었으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
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
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은 불가하며,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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